
알아 두면 편리한 법률상식

(교양 특강)

□ 제안자 소개

○ 1997년 사법시험(제39회)에 합격한 한두희 변호사(1971년생)*는 

법무법인 이일종합 대표변호사 등으로 일반적인 변호사 활동을 

하다가 ’09.8. 사내변호사로 전환하여 ’24.5.까지 보건복지부, 산

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했습니다.

*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1994),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

리학석사(2013)

○ ’24.5. 필드로 돌아와 법무법인 선린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

□ 특강 제목 및 개요 (가안)

○ 제목 : “알아 두면 편리한 법률상식”

   -이 말이 그런 뜻이었어?-

○ 분량 : 100분(질의ㆍ응답 포함), 조정 가능

○ 취지 및 개요

- 뉴스, 신문 등에서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법률용어의 정확한 

의미 및 용례 살펴보기

-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음으로써 생활법률에 

대한 흥미ㆍ관심 유도

□ 추천 용도 (수요 예시)

○ 기업ㆍ기관 등의 워크숍, 수련회 등에서 친절 교육, 청렴 교육,

레크리에이션, 체육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 사이ㆍ전후에 배치 



○ ‘원데이 클래스’ 가능  

- 강의와 조별 퀴즈/게임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오전/오후 총 5

시간(휴식 제외; 조정 가능) 동안 흥미와 집중 속에 진행 가능

○ 분기ㆍ반기별로 직원복지나 단합ㆍ친목도모 등의 차원에서 교양 

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이 특강만으로 1회를 채우기에 충분

- 필요한 경우 질의ㆍ응답 포함 2시간 등으로 늘릴 수 있음

○ 일정량의 교육학점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기관 등에서는 집합교

육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여 매년 같은 내용의 특강을 3~4회  

열고 각 직원이 그 중 1회 선택ㆍ수강하게 할 수 있음

- 정기적인 수요를 밝힌 기업에는 매년 변형된 내용으로 강의

□ 기타 

○ 제안자는 공공기관 재직중 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내교육, 타 기

관에서의 특강 등 풍부한 강의 경험 축적

○ 15년간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살려 특히 공기업 등 공공부문

에 최적화된 특강 제공 가능  


